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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최종보고서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시행하는 미국(미시시피 대학교)에 해외연수

를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에 가기 전에 과연 4개월 어학연수로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 라

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부모님 또한 걱정을 많이 하셨었다. 최근에 자연재해도 일어났었고, 

총기사고도 일어나 치안문제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미리 다녀온 친구들이 추천도 많이 

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에는 가기로 마음을 먹고 미국 어학연수를 출발했다.  

미시시피 대학교는 미국 미시시피 주에 있는 옥스포드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다. 학교가 

작은 도시에 속해 있어 학교에서 운영되는 버스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따로 없다. 밖으로 

월마트나 번화가를 나가고 싶으면 ‘우버’를 불러서 많은 돈을 내고 나가야하는 단점과 신호

등이 많이 않아 길을 건너는 것에 위험이 있었다. 치안 또한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괜찮

은 편이다. 노숙자나 인종 차별하는 사

람을 본 적이 없다. 많은 학생들이 학

교 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 기숙사

의 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방은 2

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방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층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과 코인 세탁, 건조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스터디 룸과 라운지가 있어서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학교 안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있어서 점심과 저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9개의 식당

과 4개의 편의점과 2군데의 스타벅스가 있어서 정말로 편하고 쉽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기 때

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쉽게 접하고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으며, 회화실력도 많이 상승된다. 또한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들 착하고 매너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도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듣는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저절로 실력이 상승한다. 나는 미

시시피 대학교에서 Writing and Grammar, 

Reading and Vocab, Speaking and Listening, and Reading and World cultures를 배웠

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며, 처음 수업을 가게 되면 반 배치 고사를 본다. 그 결

과에 따라, 반이 나뉘게 되었다. 총 4개의 반이 있다. 각 반마다 배우는 것이 다르다. 최상

위 반은 과학과 미술, 경제 등을 배운다. 또한 반에는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



업을 듣는다. 나 같은 경우는 중국인 3명 베트남인 2명 한국인 5명 핀란드 등 총 14명의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다. 나이 또한 다양하다 19살부터 40살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먼저 

Writing and Grammar 시간에는 심화된 문법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종류의 

Essay 와 Research Paper을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이 진짜 많이 늘었다. 다음 

Reading and Vocab 시간에는 영어 책을 읽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Speaking and 

Listening 시간에는 영어의 기초적인 발음과 책을 통해 단어를 읽는 방법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수업은 각 나라의 전통, 결혼, 패션 등을 주

제로 반 친구들과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학교 안에 미식축구 경기장, 배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운동경기장들이 있다. 따라

서 많은 학생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즐기고 응원하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다.  

미식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는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경기시청은 무료이다. 또한 

학교 내에 음주가 불가능 하지만 경기가 있는 날은 경기장 안에서만 음주가 가능하다. 미

식축구는 경기당 $60정도 한다. 하지만 시즌권이 있기 때문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즌권을 사서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내가 간 2학기에는 학교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늘렸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와 멤피스를 돌아다

녔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뉴올리언스와 멤피스 딱 두 군대 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자 돈을 내고 친구들과 시내와 박물관 등을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

며 영어 실력을 늘렸었다. 다른 친구들도 시간을 내서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 각자 가고 

싶은 여행을 하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이벤트를 참가했었다. Color Run 과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를 

참가했었다. Color Run은 흰옷을 입고 학생들에게 각양각색의 가루를 주면서 자기들끼리 

던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달리는 이

벤트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무

료로 윗옷을 나눠주며 각자 배치되는 

위치에 가서 달리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를 하거나 음료를 주는 봉사를 

참여했었다.  

 이번 미국 어학연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다. 처음에는 4 ~ 5개월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 실력이 늘어서 올까? 라는 고민도 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영어를 사용하고 하니까 영어실력이 가기 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전에 미국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갔다 왔었다. 그 친구

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나 또한 미국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학우분들한

테 추천을 해 드리고 싶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다. 그렇지만 비싼 만큼 영어실력 하나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 또한 자기가 토플 성적이

나 IELT 점수가 있다면 기본 영어 과목이 아니라 전공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미국 어학 연수를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  

성적 또한 이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만큼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 Z학점은 

통과를 했다는 의미이다.  

 


